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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2월 2일 대통령 발언록

자활후견기관 방문
- 격려사 -

오늘 이 사업(자활사업)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정부가 집중적으

로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. 사람이 그냥 돈만 준다고 그 사

람들의 삶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. 노동 속에서, 근로 속에서 일하는 보

람도 찾고, 뭔가 새로운 희망도 보이고, 이렇게 해야 된다. 그렇게 노동 속

에서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다. 이런 사람들이 

노동을 통해서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

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. 

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. 일자리는 그냥 있는 것인 줄 

알았는데, 보니까 사람들마다 근로의 의욕과 능력의 수준이 다 다르다. 옛

날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, '공공근로를 

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'는 말을 했다. 그 

얘기를 듣고 다른 반론이 없어서 나에게는 숙제였다. 그리고 다른 의문은 

‘왜 우리나라에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,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

공장에 와야 할까’, 이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. ‘왜 우리는 안 하

고….’ 그런데 지금 여기 자활사업 하는 것을 보면서 ‘아 근로의 의욕과 

능력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다 제공하지 않으

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’, ‘있는 일자리 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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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 하다’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. 그저 미스 매치라고 했는데, 단순

히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부 훈련과정을 거쳐서 시장

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미처 다 몰랐다.

 

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. 올해에는 장관하고 같이 집중해서 해야 되

는데, 지금 생각은 예산이 문제인가, 아니면 이것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

적, 조직적 역량이 문제인가, 머리 속에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. 예산을 퍼

붓는다고 바로 이것이 뻥튀기되듯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돈이 있어도 안 

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. 그래서 뭐가 본질적인 문제인지 구청장님과 교

수님(김미혜 마포자활후견기관장)이 풀어줬으면 좋겠다. 말하자면 2001년 2

만명 수준에서 지금은 6만명 수준까지 왔다. 욕심 같아서는 이제 한꺼번에 

해결해버리고 싶은데, 우리 보육도 해보면 돈만 많이 퍼붓는다고 금방 성

장하는 것이 아니고, 농사지을 때 비료만 그냥 한 포대 갖다가 뿌려준다고 

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것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. (김미혜 단장이 ‘자

활사업단마다 2, 3년씩 걸린다’고 답변) 

이 사업의 요체가 뭔지를 찾아내자. 사업이 확산되고 성공할 수 있는 요체

가 뭐냐를 찾아내고, 그 과정에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에 

대한 대가라든지 하는 것이, 사람들의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수준

이 얼마인가 하는 것도 찾아내자. 그러니 '기초생활보장 받는 것이 낫겠다

', 그러면 곤란하지 않나. 그러니 '기초생활 주는 것이나 받지, 가서 골머리 

썩히고 할 것 뭐 있냐', 일 하다가도 신경질 나고 하는 그런 것을 질적으

로 어느 수준으로 내실을 다져갈 것인가, 이런 것을 따로 우리 정책실에서 

테스크포스 하나 만들어서 파고들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해서 가지고 갔으

면 좋겠다. 이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과 당장 부닥쳐 있는 의료보호라든지 

소위 차상위계층의 탈출과 충돌되는 그 지점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렇게 한

번 해나가자


